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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 활동지       

별별 동네  

 

다 별로별로였던 낯선 동네가 

별별 친구들이 있는 우리 동네가 되는 시간

이묘신 시 | 전금자 그림 

교과연계

초등 3학년 1학기 국어 1-1.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알기 

초등 3학년 1학기 국어 10-30.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생각하며 시 읽기

주제어

마을, 동네, 이사, 이웃, 친구, 동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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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책 읽기 전에 생각해요]

1. 『별별 동네』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지 써 보세요. 

2. 책 뒤표지에 있는 동시를 읽은 뒤 나의 생각을 써 보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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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책 읽고 내용을 확인해요]

1. “이제 애들이랑 학원 가려고”라는 친구의 문자에 정우는 부럽다고 답장을 합니다. 

   정우가 부럽다고 한 뜻을 올바르게 풀이한 것을 찾아보세요. 

㉠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정우가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지 못해 부러워하는 마음  

㉡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집이 가난해서 다니지 못해 부러워하는 마음

㉢ 학원 입학 시험을 탈락해서 다니지 못해 부러워하는 마음 

㉣ 한 친구랑 싸운 뒤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해 부러워하는 마음 

2. 아래 동시에서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.  

아들! 이사 왔으니 새 마음으로, 알지? 파이팅!
엄마가 내 등을 툭 친다 

- 넌 네 방 좀 치우지 그게 뭐니?
(                      )
(                      )
(                      )

엄마가 그럴 때마다 
새 마음 되려는 다짐은 
지구 밖으로 달아나버린다 

- <귀를 막고 싶다> 중에서

㉠ 옷 좀 단정히 입지   ㉡ 말 좀 크게 해!   ㉢ 책 좀 보라니까!  ㉣ 채소도 잘 먹어야지! 

3. 엄마는 정우가 텔레비전 보면 텔레비전 중독이라고 하고,

   게임하면 게임 중독이라고 하면서 이것 하고 있을 땐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 불만입니다. 

   이것은 무엇일까요?

㉠ 책 보기  ㉡ 영어 듣기  ㉢ 심부름하기  ㉣ 목욕하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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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아래 동시에서 정우가 새롭게 생각한 

   엄마의 마음은 무엇인지 괄호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. 

우리 아들 괜찮을 거야.

미안하고 고마워. 사랑해!

‘뭐가 괜찮다는 거지?’

‘미안하면 이사 가지 말지’

‘할 말 없으면 사랑한대’

짜증 나서 투덜거렸던 그 문자가

오늘은 달리 보인다 

엄마의 (        )

엄마의 (        )

엄마의 (        )

엄마의 (        )까지    

<엄마의 카톡> 중에서 

5. <별별 동시>에서 정우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써 보세요. 

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6. 아래 동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들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보세요. 

어제까지만 해도 

다리만 아프던 언덕길이

경준이랑 같이 뛰니까 

(      ) 길이 되었다

자꾸만 가고 싶은

(      ) 길이 되었다

<길> 중에서 

㉠ 쉬운 - 도전의  ㉡ 재밌는 - 새로운  ㉢ 평평한 - 재밌는  ㉣ 완만한 - 신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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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책 읽고 생각해요]

1. <별별 동네>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? 

2. 내가 사는 동네에 특별한 사람이나 건물 등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, 

   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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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책 읽고 내용을 확인해요] - 정답

1. 

㉠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정우가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지 못해 부러워하는 마음 

2. 

㉣ 채소도 잘 먹어야지! 

3. 

㉠ 책 보기

 

4. 

미안함, 걱정, 사랑, 응원

5. 

정우야, 이정우!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는 이름

6. 

㉡ 재밌는 - 새로운


